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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수·정영식,�탁구일본오픈우승

이상수(28·국군체육부대)·정영식(26·미래에셋대우)�조
가 국제탁구연맹(ITTF)�월드투어 일본오픈 남자복식에서 세
계 최강 중국을 물리쳤다.
이상수·정영식 조는 10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일본오

픈에서 리앙징쿤·저우카이 조를 3-1(11-6�5-11�11-9�11-5)로
꺾고 우승을 차지했다.
이번 일본오픈에서는 중국의 에이스 조인 쉬신,�판젠동은

출전하지 않았지만 차기 중국 에이스 조를 물리쳤다.�이상수
와 정영식은 8월 열리는 2018�자카르타·팔렘방 아시안게임
에서의 메달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.
이상수는 이효주와 짝을 이룬 혼합 복식과 남자 단식에서

도 동메달을 획득했다.�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,�동메달 2
개를 목에 걸었다.
한편,�한국 남녀 탁구대표팀은 13일부터 진천선수촌에서

국내 훈련을 시작한다.�국내 대회 및 2018�코리아오픈(7월
17~22일 대전 충무체육관)�등을 통해 아시안게임 준비에
매진할 예정이다.� /뉴시스

구독·광炙문의 288-9700

나달,�프랑스오픈 11번째 정상 등극
이변은 없었다.�클레이코트의 황제 라파

엘 나달(32·스페인·세계랭킹 1위)이 프
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정상에
등극했다.
나달은 10일(현지시간)�프랑스 파리에서

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8
위 도미니크 팀(25·오스트리아)을 3-0(6-
4�6-3�6-2)으로 완파했다.
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특정 메이

저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(10회)을 쓴
나달은 2년 연속 이 대회 우승을 일구며
프랑스오픈에서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
품에 안았다.
개인 통산 17번째(호주오픈 1회·프랑스

오픈 11회·윔블던 2회·US오픈 3회)�메
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나달은 로저 페
더러(37·스위스·2위)가 보유하고 있는
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기록(20회)에 한 발
더 다가섰다.
이번 대결은 신구 클레이코트 강자의 대

결로 주목받았다.
나달은 프랑스오픈 통산 전적에서 86승

2패를 거둬 97.7%라는 엄청난 승률을 기
록하고 있다.�남자프로테니스(ATP)�투어
대회까지 포함해 클레이코트에서 통산
415승 36패,�승률 92%를 기록했다.�최근 2
년간 클레이코트에서도 50승 2패로 맹위
를 떨쳤다.
하지만 최근 2년간 나달에 2패를 안긴

선수가 팀이다.�팀은 지난해 로마 마스터
스 8강에서 나달을 2-0(6-4�6-3)으로 물리
쳤고,�올해 마드리드 오픈 8강에서도 나달
에 2-0(7-5�6-3)으로 승리를 거뒀다.
이 때문에 팀은 나달의 11번째 우승을

저지할 강력한 후보로 꼽혔다.�하지만 나
달은 가볍게 팀을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
를 들어올렸다.

1세트 게임 스코어 4-4로 맞선 상황에서
자신의 서브게임을 잘 지킨 나달은 팀의
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해 1세트를 가져왔다.
나달은 2세트 게임 스코어 1-0에서 팀의

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며 흐름을 가져왔
고,�자신의 서브게임을 잘 지키면서 2세트
까지 가져왔다.�기세를 몰아 3세트를 가볍
게 수확해 승리를 확정했다.
2016,�2017년 이 대회 준결승까지 오르고

도 결승 문턱에서 좌절한 팀은 세 번째 도
전 만에 생애 첫 메이저대회 결승 진출에
성공했지만,�‘흙신’을 넘는 데는 실패했
다.� /뉴시스

라파엘 나달이 10일(현지시간)�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도미니크 팀
을 꺾고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.�

도미티크팀을 3-0�완파

신구클레이코트강자

대결로주목받아

미국여자프로농구(WNBA)�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
에서 뛰고 있는 박지수(20·196㎝)가 미국 데뷔 후
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를 잡았다.
박지수는 11일(한국시간)�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

의 토킹 스틱 리조트 아레나에서 벌어진 피닉스 머
큐리와의 2018�WNBA�정규리그 경기에 출장,�21분
30초 동안 4점 11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을 기록
했다.

11리바운드는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 기록
이다.�두 자릿수 리바운드도 처음이다.�
WNBA�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박지수는 8경기

에서 평균 2.4점 3.6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다.
이날 팀은 66-72로 패했다.�4연패 후 개막 첫 승을

거뒀지만 다시 3연패 늪에 빠졌다.�1승7패다.�
라스베이거스는 13일 인디애나 피버를 상대로 연

패 탈출에 도전한다.� /뉴시스

박지수,�美여자프로농구데뷔후한경기내 11리바운드 재미동포애니박,�LPGA�숍라이트클래식우승

재미동포 애니 박(23·박보선)이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
투어 숍라이트 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.
애니 박은 11일(한국시간)�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스탁

턴 시뷰 호텔 &�골프클럽(파 71)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
서 보기 없이 이글 1개,�버디 6개를 쳐 8언더파 63타를 기록
했다.
최종합계 16언더파 197타를 기록한 애니 박은 일본의 요코

미네 사쿠라(15언더파 198타)를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
들어 올렸다.�LPGA�투어 개인 통산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.
우승상금으로 26만2500달러(약 2억8000만원)을 받는다.
한편,�전인지(24)는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10위에 이름을

올렸다.� /뉴시스


